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제20550호 ��
스포츠

촌각을 다투는 수영 선수의 전성기는 신

체 능력이 정점에 달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다

1989년생 박태환(28인천시청) 역시 10

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최고 전성기였

다 2007년 호주 멜버른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

을 때가 18세였고 이듬해에는 베이징 올

림픽까지 제패했다

타이틀이 아닌 기록에 초점을 맞추

면 박태환이 선수로 가장 빛났던 때는 21

세였던 2010년이다

그의 자유형 400m(3분41초53)와 자유

형 200m(1분44초80) 최고 기록 모두 2010

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됐다 이

기록이라면 지난해 리우 올림픽 기준 자유

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 은메달에

해당한다

한국 팬들 머릿속에 박태환은 언제까지

나 마린 보이지만 이제 그는 출전하는

대회마다 최고참 대접을 받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국제

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

자 자유형 400m에는 52명의 선수가 출전

했다

그중 박태환은 단 2명뿐인 1980년대 생이

었다 그리고 8명이 겨루는 결승에는 1990

년대 생 선수 7명과 함께 기량을 겨뤄 3분44

초38의 기록을 내고 4위로 경기를 마쳤다

자유형 200m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준

결승에 진출한 16명 중 박태환이 최고령이

었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 쑨양(중국)과는

3살 맥 호튼(호주)과는 무려 7살이나 차이

가 났다

박태환은 26일 오전 부다페스트 다뉴브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결승

에서 1분47초11로 최하위인 8위로 경기를

마쳤다 지난 사흘 동안 박태환은 400m 예

선과 결승 200m 예선과 준결승 결승까

지 총 1400m의 거리를 전력으로 헤엄쳤

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거리다 결

국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시간을 거스

르지 못했다

박태환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수영 선수로는 황혼이나 다름

없는 30세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 노민상 전 대표팀 감독은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32미국)를 사

례로 들며 요새는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

서른을 넘어도 꾸준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

하는 선수가 적지 않다 펠프스만 해도 (리

우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웠나 태

환이의 기량과 잠재력을 고려하면 얼마든

지 자신의 최고 기록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박태환이 예전 기량을 되찾

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박태환은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이후

FINA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징계에서벗어난뒤에

도 국가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정 투쟁

을벌이느라 제대로훈련하지 못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바라보는 박태

환의 앞에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

임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등이 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20대인 박태환은 다음세계선수

권과 도쿄에서는 서른으로 출발대에 서

게된다 박태환의 제2의 수영 인생은 이

제부터가 시작이다 연합뉴스

2년 뒤 서른즈음에박태환광주세계선수권도쿄올림픽도전은진행형

마린보이수영인생다시시작이다
32세 펠프스도여전히건재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첫은메달을획득했다

김지연(익산시청) 서지연윤지수(이

상 안산시청) 황선아(익산시청)로 구성

된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26일 독일 라이

프치히에서 열린 2017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에 2745로져

준우승했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했으나 여자 사

브르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에서 사상처음으로 메달을따내는 수확

을 남겼다

앞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에

서는 2006년 김혜림과 2013년 김지연이

개인전 동메달을획득한바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사브르에서만

남자 단체전 금메달 남자개인전 은메달

(구본길) 여자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

는 저력을뽐냈다

16강전에서 중국을 4527로 제압한여

자 사브르 대표팀은 미국과의 8강전을

접전 끝에 4541로 따냈고 한일전으로

펼쳐진 4강전에서 4532로 승리하며 사

상첫은메달을확보했다

결승전 상대인 이탈리아는 대표 선수

4명이개인랭킹 712위 사이에 분포한

난적이었다

1라운드에서 윤지수가 15로 밀린 데

이어 2라운드에서김지연이 지난해 리우

올림픽 개인전 16강전 패배당시 상대였

던 로레타굴로타를 상대로 두 점을뽑는

데 그쳐 한국은 310으로 밀렸다 5라운

드까지 1225로 점수 차가 벌어진 가운

데 6라운드에서 이레네 베치와 맞선 김

지연이 2130으로 격차를 좁혔지만 판

세를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개인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올해 아시아선수권

대회 개인전 등에서 우승한 맏언니 김지

연은 그랜드슬램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

다 연합뉴스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2017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에 져 준우승했다 단체전 경기 중선수들이 환호하는 모

습 국제펜싱연맹제공연합뉴스

한국여자사브르세계선수권사상첫은메달

개인전동메달이역대최고성적

단체전 4강 일본꺾고결승행

이탈리아에아쉽게져준우승

애덤 피티(23영국)가 하루에 두 번 세

계신기록을 세우면서평영 50m에서처음

으로 25초대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

피티는 25일 오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

뉴브 아레나에서 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평영

50m 예선에서 26초10의 세계신기록을 세

우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 러시아 카잔 세계선수권대회에

서 자신이 작성한종전 세계 기록(26초42)

을 032초나 단축했다 그러나 이 기록도

몇시간밖에 가지 않았다

피티는 이날오후 16명이 겨룬준결승에

서 예선 기록을 015초 앞당긴 25초95의

기록으로 다시 1위를 차지하고 결승에 진

출했다

티가 하루 두 차례나 세계 기록을 갈아

치우는 역영을 펼치자 평영 50m의 26초

벽도허물어졌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 남자평영 100m 금

메달리스트인피티는 전날열린 이번 대회

평영 100m 결승에서 57초47로 우승해 대

회 2연패를 달성했다 평영 100m 세계기

록(57초13)도현재피티가갖고 있다

이날 피티말고도 두 명이더세계 기록

을깼다여자배영 100m 결승에서카일리

매스(캐나다)가 58초10으로 2009년 젬마

스포포스(영국)가 세운종전 세계 기록(58

초12)을 002초 앞당겼다여자평영 100m

결승에서는 릴리 킹(미국)이 1분04초13에

터치패드를찍어종전 세계 기록(1분 04초

35)을 4년 만에 022초줄였다 연합뉴스

애덤피티평영 50하루두번세계新첫 25초대 진입


